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1회차
	활동 일자
	2026년   7월  10일

	청년 성명
	송 진 아
	어르신 성함
	오 영 례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026.07.17.(금) / 12:30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어르신 댁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청년-어르신 서로돌봄'프로젝트 활동의 첫걸음인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낙수정 새뜰마을에 있는 낙수정현장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1:1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짝꿍이 된 어르신과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8주 동안 어떤 활동을 함께 할지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며 일정을 맞췄습니다. 첫만남인 만큼 긴장을 풀어드리기위해 이것저것 여쭤보며 친해지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르신꼐서 들려주신 '삶에 대하는 태도'가 가장 뇌리에 남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건강하고, 내가 젊게 사는 비결도 바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일을 높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기찬 어르신의 에너지를 받으니,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듬뿍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들과 이렇게 길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손에 꼽는데, 오늘 참 어르신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제가 준비해 간 전기 안전 점검 및 교육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께서 “크게 어려운 점이나 도움 받을 일은 없다”라고 하셔서 속으로 엄청 당황했습니다. 취미를 여쭤봐도 흔한 드라마 시청 대신 퇴근 후 저녁에 약주 한 잔 드시는 게 전부일 정도로 오직 '일'에 집중하며 살아오셨더라고요. 휴대폰 사용법이나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들로 질문을 드려보니, 어르신께서 이미 그 불편한 상황 자체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숨은 불편함을 찾아내어 더 편리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어르신께서 저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싹싹하게 다가가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나눈 계획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어르신 댁에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일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신발을 꼼꼼히 고르시는 어르신의 실용적인 성향에 맞춰,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생활 속 전기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직접 파악하여 어르신의 일상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지도록 돕는 첫 실전 활동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지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멋진 어르신과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봉사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로 돌봄'이라는 활동명처럼,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어르신과 저 모두에게 위안과 배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꽉 찬 활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